
 

 

PRESS RELEASE                                                        배포일자: 18.06.11 

 

[윈하이텍, 혁신 제품 ‘노바데크(NOVA DECK)’로 관급시장 판로 확대]  

윈하이텍(192390), 조달청과 39억 원 규모 3자 단가계약 체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인증 획득한 탈형 데크플레이트 ‘노바데크’ 관급 수주 본격화 

▶정부 SOC산업(공항, 철도) 특화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규 프로젝트 수주결실 기대 

 

<2018-06-11> 윈하이텍이 조달청 단가계약을 계기로 정부 SoC산업 최대 수혜자로 나선다. 

 

데크플레이트 기술혁신 1위 기업 윈하이텍(대표이사 변천섭)이 조달청과 우수제품 노바데크 플레

이트(NOVA DECK; 이하 노바데크)에 대한 3자 단가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계약 금액은 

39억 원이며, 계약 기간은 2018년 6월 4일부터 2021년 4월 1일까지다.  

 

회사측은 “이번 계약은 초도물량에 대한 계약으로 물량은 작지만, 향후 관급시장을 중심으로 판

로가 확대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SOC(공항, 철도)프로젝트 부문 수주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측면에

서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실제로 신제품 노바데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엑스트라 데크의 경우, 조달청 계약과 동시에 관

급 물량 확대로 이어졌고, 정부의 SOC산업(공항, 철도) 프로젝트 수주로 직결된 바 있다. 그동안 

윈하이텍이 관급공사로 참여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제주공항 확장공사, 고속철도 역사 

등에서만 약 400억원에 달하는 수주성과를 보인바 있어 향후, 제주 제2공항, 김해 신공항,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 4단계 확장사업 수주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윈하이텍의 ‘노바데크’는 기존 제품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한 탈형 데크플레이트 제

품으로, 지난 4월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데크플레이트에

서 강판을 쉽게 탈착할 수 있어 누수탐지에 용이할 뿐 아니라 원가절감도 가능하다. 특히, 용접 

없이 가압을 통해 결합하는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품질상의 하자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 차별화된 

우수제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변천섭 대표이사는 “이번 조달청과의 계약은 정부 SoC(공항, 철도) 사업 및 관급시장 

판로 확대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라며 “노바데크의 공공시장 수주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추

가 계약에 따른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고, 독자 보유 신제품인 보 데크 WIN DH-Beam(DH-빔) 

또한 건설 현장에서 고객사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올해 신규 혁신 제품의 매출 성장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전했다. 

 

한편, 윈하이텍은 2018년 매출액 900억 원, 영업이익 90억 원의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며 ▲상



 

 

업용 인프라 전문 디벨로퍼 도약 ▲고기능성 단열나노코팅 글라스 사업 진출 ▲기술 혁신 제품의 

지속 개발 및 마케팅 강화를 통해 ‘글로벌 건자재 종합 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 자료문의 : 윈하이텍 김지환 차장 (02-854-2828) 

             IR큐더스 한정선 매니저 (010-3686-2279) / 윤지희 책임컨설턴트 (010-7139-5888) 

 


